‘글로벌 해외소싱 페스타’ 첫 선… 직수입 상품 선보여
트레이더스, 글로벌 직수입으로 가격·상품력 ’다 잡았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은 글로벌 소싱을 기반으로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과일, 축산 등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해외 소싱 상품의 범위를 넓히며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고물가 환경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품질을 갖춘 상품을 선보이며 트레이더스만의 차별화된 상품력을 선보이는 중이다.

특히, 트레이더스는 3월 22일(일)까지 다양한 직수입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글로벌 해외소싱 페스타’를 최초 개최한다. 전국 트레이더스 점포에서 진행되며, 삼성카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Halos 만다린(2kg/봉, 미국산)’은 1천원 할인된 11,9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미국 유명 브랜드인 ‘Halos’를 대형마트 중 단독으로 직접 수입하는 상품으로, 당도가 높으면서도 산미가 있는 맛이 특징이다.

